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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격동의 중동, 한국의 대응과 전략 >

일   시 : 6월 15일 토요일 12:30~18:10
장   소 : 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회관 2층 강연실 및 세미나실
주   최 : 한국중동학회
공동주최 :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서아시아센터
후   원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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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좌장 ]
김수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주요 쟁점-군사적 측면

발표자: 김은비 (국방대학교)

토론자: 백승훈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 대한 이란의 입장

발표자: 이주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이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포스트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구상

발표자: 마영삼 (고려대학교)

토론자: 김강석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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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zing the Conflict through Realism in International Re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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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종교적 담론의 대립으로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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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세 여행가들의 눈에 비친 서로 다른 모습의 예루살렘: 종교와 시대에 따른 변화를 
중심으로

발표자: 정진한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김성환 (명지대학교)

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대립하는 역사적 기억의 함의

발표자: 황의현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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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팔레스타인 정체성 확립과 기억의 재현

발표자: 김은지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토론자: 서정민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팔레스타인 난민에 대한 인근 중동 국가의 차별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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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2분과: 언어·문학 분과
언어와 문학, 교육에 나타난 이-팔 분쟁에 대한 인식 차이와 대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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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박수현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 저항문학 속 팔레스타인

발표자: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신양섭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 이스라엘 문학 속 상호 이미지 설정 방식

발표자: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토론자: Salaheldin Elgebily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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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수 (한국중동학회 총무이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한국중동학회 임시 총회 및 폐회사 

곽순례 (한국중동학회 회장, 한국외국어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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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자지라와 알아라비야 미디어 보도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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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남 (인하대학교)

탈무드(Talmud Bavli)에서 본 예루살렘과 수사(Susa)의 
수학문화 전이

고바빌로니아(2000-1600 BCE) 기하학은, 수사(Susa)에서 출토된 점토판에서 보듯이, “원주가 60, 지름이 20, 
또는 원주가 360, 지름이 120” 등으로 원을 기술한다. 한편, 출애굽 이전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거주할 때, 
12왕조나 힉소스 왕조에서 고대 이집트인은 지름이 9 또는 10이 주어지고 원의 넓이나 둘레를 구하는 실용적
인 문제를 주로 다룬다. 한편, 원에 대한 예루살렘적 표현은, 열왕기상에서 보듯이, “지름이 10, 원주가 30”이
다. 따라서 예루살렘적 표현은 고대 이집트의 영향보다는 수사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특
징은 적어도 기원후 3~5세기까지 이어진다. 이를 탈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랍비들이 기원전 250년경의 이

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된 원에 대한 표현 “원주지름의 값 


”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에 대한 

표현을 수사의 표현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솔로몬의 청동 대야와 원의 표현

대략 기원전 965년경 왕이 된 솔로몬은 왕궁을 지었다고 알려져 있다. 당시 상황을 아동문학가 M. 일리인
(Ilyin)과 E. 세갈(Segal)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Ilyin and Segal 1999, p.19).

팔레스티나에서 솔로몬 왕이 배를 만들고 이웃 나라의 벗인 페니키아 (Phoenician)의 왕 ‘히람’에게 숙련된 
선원을 제공받아 유대인과 페니키아인은 홍해(紅海)를 지나 페르시아에서 궁전과 신전을 장식할 금, 은, 상아, 
원숭이, 공작 등을 가지고 왔다.

예루살렘에서 사용된 원에 대한 표현 방법을 추정할 수 있는 기록은 열왕기상(7:23-26)과 역대하(4:2-5)이다. 
열왕기에서 사용된 단위길이 1큐빗은 대략 45.72cm이다.

(I Kings 7:23 열왕기상 7장 23절, The King James Version) 그리고 솔로몬은 청동 대야를 만들었고 그 지
름이 10큐빗이고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큐빗이다. 둘레는 30큐빗 줄을 두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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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Kings 7:26 열왕기상 7장 26절, King James Version) 그 두께는 한 손바닥만 하고 그 가장자리는 백합화
로 장식하여 컵의 가장자리와 같이 만들었고, 그 안에는 2000밧(baths1))이 담겨 있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에게 내려진 지침 중에는 성막(聖幕) 문과 번제단(the altar of burnt offering) 사이에 놓을 
청동대야(bronze laver)를 만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아론(Aaron)과 그의 아들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인 
제사장들이 제사 지내기 전에 손과 발을 씻기 위한 세숫대야이다.

그림 1. 청동 세숫대야 
출처: https://commons.wikimedia.org/w/index.php?curid=65781371

기원전 600년경 바빌론의 영토는 지중해 연안의 유다와 실리시아로부터 자그로스 산맥에 이르렀다. 기원전 
597년 3월에 예루살렘은 점령당했다(Radner 2023, p.186). 성서 주석가들은 열왕기가 바벨론에 의해 유다 왕국
이 멸망한 것에 대한 신학적 설명을 제공하고 바빌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기록되었다고 주장한다. 기원전 539년 이후 <에스라>에 의하면 페르시아의 키루스가 유다 포로의 본국 귀환을 
허락한다(Radner 2023, p.236).

정복 전쟁의 여파로 바빌로니아의 수학문화 전이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개인적인 사건으로도 가능하다. 
개인적인 역량에 의하여 바빌론에서 그리스로의 수학이 전해지는 경우를 우리는 피타고라스(572-497 BCE)를 
예로 들을 수 있다. 이암블리코스에 따르면, 기원전 525년 아케메데스 페르시아 제국이 이집트(프삼티크 3세)
를 차지한 후, 이집트에 체류 중이던 피타고라스는 캄비세스의 군대에 포로가 되어 바빌론으로 압송된다. 피타
고라스가 바빌론에서 머문 12년은 주로 다리우스 1세가 다스리던 시기였다. 그는 수론, 음악, 수리과학을 배워 
지식이 최고점에 도달한 56세에 사모스로 돌아가 학파를 설립한다(Iamblichus 1991, 45). 

1) 밧(bath)은 17.034리터에서 37.854리터 사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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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기원전 1000년 전반부의 중동 

수학사에서 원주율 3은 열왕기가 쓰인 시기인 대략 기원전 550년에 위치한다(Arndt and  Haenel 2000; 
Beckmann 1971). 그러나 H. 셰플러(Schepler, 1950)는 성경에서의 원주율 3을 기원전 950년으로 주장하기도 
한다. 솔로몬 왕궁의 청동 대야의 모양을 G. 바톤(Barton 1913)은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그림 4. 솔로몬 왕궁의 Molten Sea 추정 그림(G. Barton)

 
한편, 다양한 시각으로   보다 더 정확한 근삿값을 제시하기도 한다(Simoson 2009; Arndt and 

Haenel 2000, p.169). 그 이유는 기원전 2000년경에 고대 이집트나 고바빌로니아에서 원주율이  또는 

 

 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거의 1500년이 지난 이후 기원전 550년경의 원주율이 3이라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

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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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Susa) 기하학과 원의 표현 

 1933년 프랑스 고고학자 팀이 이란 서부에 있는 고대 엘람 왕국의 수도인 수사(Susa)에서 수학 점토판들을 
발견했다. 1961년에 E. 브루인스(Bruins)와 M. 뤼탕(Rutten)은 <수사의 수학 텍스트 Textes mathematiques de 
Suse, TMS>라는 제목으로 출판했다. 여기에는 후기 고바빌로니아 시대(기원전 16세기)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
는 26개의 서판에 아카드(Akkadian) 언어로 기록되어 있다. 

정다각형 둘레와 외접원의 둘레를 근사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수사인은 정육각형의 둘레와 외접원의 둘레와의 차이를 인식하고 
이들의 비율을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 

먼저, 수사인은 원에 내접하는 정육각형의 작도에서 한 변의 
길이와 반지름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정
육각형과 원주의 길이를 좀 더 정확하게 비교했다. 수사인은 점
토판 TMS 3에 

외접원 둘레
정각형 둘레

    







 



를 기록하였다(EVes 1990, p.59). 정육각형의 성질에서 둘레는 
지름의 3배이므로 

외접원 둘레
정각형 둘레

외접원 둘레
×지름

이고 이로부터

지름
원둘레

 


  



수학사에서는 이를 고바빌로니아(2000-1600 BCE) 원주율로 사
용한다.  

이란 수사지역 학교 교실에서 얻은 비율 를 우리 교실에서 구현할 수 있다(그림 4 참고). 24를 만들
기 위하여 4cm를 반지름으로 정육각형을 작도하면 정육각형의 둘레는 24이다. 이제 그림 5에서처럼 끈을 파
인 곳에 적절히 넣어 원주를 측정하면 수사인이 얻었던 것처럼 쉽게 25cm 정도를 근사적으로 얻을 수 있다. 
정육각형의 성질에 의하여 지름은 8cm이다. 즉, 수사인이 정육각형을 선택한 이유는 지름이 원 내부에 만들어 
지는 정삼각형 두 변 길이의 합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수사인은 정육각형
의 작도를 통하여

지름
원둘레

 


  


 

또는 3.125를 얻은 것이다. 즉, 

   


   

수사인은 왜 원주율  

 대신 3을 기하학에 일괄적으로 사용했을까? 고바빌로니아인은 원의 내접하는 다각

그림 4. 수사 원주율 측정(촬영: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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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둘레를 원주로 근사하면서 원주율은  

 보다 적어야하며  가능한 간편한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수사인은 원주율을 3으로 설정한 것으로 보인다. 

 

원주≒360               원주≒300             원주≒420
지름≒120               지름≒100             지름≒140

그림 5 표준화된 정다각형

그림 6. 수사인의 정칠각형 작도(TMS 2, rev) (루브르 박물관, 촬영: 저자)

이를 TMS 2에서 추측할 수 있다. 수사인은 TMS 2(그림 6 참고)의 앞면에는 정육각형, 뒷면에는 정칠각형
을 그려 넣었는데, 한 변의 길이를 모두 30이다. 그림 3의  표준화된 정다각형을 이용하면 닮은 도형의 넓이
는 “변의 길이의 제곱에 비례한다”를 적용하여 넓이를 구하기 쉽다. 예를 들면, 표준화된 정육각형의 넓이는 

9450이고 한변의 길이가 30인 정육각형의 넓이는 
 



  가 된다(Friberg 2007, pp.161-163). 결

과적으로 수사인이 사용한 원주율 3은 원의 내접하는 도형의 넓이를 표준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문제를 학교수학에서 사용하는데 복잡하지 않은 계산이 이루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점토판 MS 3051에서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을 작도한다. 이때, 원주를 60, 지름을 20으로 하면 밑변과 
빗변이 각각 5와 10인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이때, 높이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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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무드와 원의 표현

바빌로니아 탈무드(Talmud Bavli)는 그러한 고대 지식을 전달하는 또 다른 채널을 제공한다.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의 제2성전을 파괴한 후, 팔레스타인과 디아스포라에 있는 유대인 공동체의 학자들은 이
전에는 구두로만 전달되었던 지식을 글로 기록하기 시작함으로써 종교적, 법적 중심지가 상실된 것에 대응했
다. 라드너에 따르면 바빌론 탈무드는 서기 3~5세기에 이라크 남부와 사산제국(기원후 224~651) 지역에서 유
대교 학자들에 의해 편집되었다. 

성경에는 주목할 만한 수학적 문장은 없다. 탈무드에서 수학적 추론은 비록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의 주제
로 결코 다루어지지 않더라도 할라크 문제(halakhic problems)에 대한 논의에서 상당히 자주 등장한다
(Encyclopaedia 1974, pp.1121-1122). 랍비의 수학적 지식은 메소포타미아의 과학적 전통이나 그리스⸱로마로부
터 이어받았다. 또한, 바빌론 탈무드는 고대 바빌론의 징조, 의학 및 주술 지식도 보존하고 있다(Radner 2020, 
pp.250-251). 

탈무드(Eruvin 14a)는 "원의 둘레가 세 손 폭, 지름은 한 손 폭(Every circle whose circumference is three 
handbreadths, is one handbreath wide)"이라고 기술하고 있다(Beckmann 1971, p.15; Tsaban and Garber 1998). 

또 다른 기하적 성질이 탈무드(Eruvin 56b, 76a)에 나와 있다. 원과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비율 3/4으
로 비교한다. “How much is the square greater than the inscribed circle? A quarter,”(Tsaban and Garber 1998).
즉, 

정사각형의 넓이
원의넓이

 



우리는 고바빌로니아(YBC 7302)와 고대 이집트 힉소스 왕조(Chace 1979)에서 이 뿌리를 확인할 것이다.

미슈나타-미드닷(Mishnat ha-Middot)과 이집트 수학

유대인 학자들 사이에 원주율  

 이 알려져 있었다(Encyclopedia p.1122). S. 간즈( Gandz 1929)에 따르면 

최초의 히브리 기하학 미슈나타-미드닷은 서기 150년경 제작된 것으로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평면과 공간기

하를 증명이나 구체적 계산 없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루는데, 여기서 원주율  

 , 그리고 피라미드의 부피공

식 


(여기서 는 밑면 정사각형의 넓이, 는 높이) 등을 언급한다. 원주율  

 은 헬레니즘 시대 알렉

산드리아에서 교육받고 활동하던 아르키메데스(287-212 BCE)가 기원전 250년경에 구한 것이고 피라미드 부피
는 기원전 1850년경에 저작된 <모스크바 파피루스> 14번 문제이다(Gillings 1972, pp.187-191). 고대 그리스에
서는 기원전 370년경에 Eudoxus가 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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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BC 7302 

고바빌로니아 점토판 YBC 7302에는 원주   과     , 그리고 원의 넓이를 뜻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가 60진법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림 8. YBC 7302 (그림: 저자)

현대 수학에서 보면       에서     이다. YBC 7302와 비교하면     이

고 이로부터   이다. 또는

       


 

한편,   은 지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사각형의 넓이이므로 이제 원의 넓이와 원에 외접하는 정사각형의 
넓이를 비교하면


 외접정사각형의넓이

원의 넓이
 



으로 고바빌로니아 인들이 사용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바빌로니아인은 어떤 이유로 비율 
3/4을 얻었을까? 외접하는 정사각형을 ×  조각으로 나누었을 때, 원 밖에 위치하는 각 모서리를 작은 정
사각형 16개로 추정하였고 따라서


 외접정사각형의넓이

원의 넓이




 ×
 



로 추정한다(Rudman 2010, pp.12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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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고바빌로니아의 외접사각형(그림: 저자) 

우리는 YBC 7302와 유사한 계산을 YBC 11120에서 확인할 수 있다(Neugebauer and Sachs 1986, p44)

한편, 힉소스 왕조 아포피스 33년에 서기 아메스가 제12왕조(기원전 1900~1780년 무렵) 아메넴하드 3세
(BCE)때 사용된 고문서를 바탕으로 저술한 87개의 수학문제 중 문제 48번에 따르면 고대 이집트인은 


 외접정사각형의넓이

원의 넓이
 



를 사용하였다. 고대 이집트와 고바빌로니아인의 차이는 0.04정도로 매우 가깝다(Chace 1979).

Sukkha(8a)와 YBC 7289

고바빌로니아 점토판 YBC 7289는 정사각형의 대각선 길이를 다룬다. 점토판에 기록된 육십진법의 두 수 1; 
24, 51, 10과 42; 23, 25를 십진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다. 

1; 24, 51, 10  












 

      42; 23, 25 = 










 

따라서 1; 24, 51, 10은 의 근삿값이고 42; 23, 25는 대각선의 길이    에 해당한
다. 특히 알렉산드리아에서 활동한 이집트인 프톨레마이오스(Ptolemy, 대략 90-168)는 그의 저서 알마게스트
(Almagest)에서 출처를 언급하지 않고 고바빌로니아의 근삿값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1; 24, 51, 10

은 당시 알렉산드리아에서도 널리 알려진 의 근삿값으로 여겨진다. 의 근삿값을 Sukkha 

8a(https://www.sefaria.org)에서 찾을 수 있다. 원에 내접하는 정식기형의 한 변의 길이가 4일 때, 대각선의 길
이는 외접원의 지름이다. 이때, 대가선의 길이   , 그리고 원주를 로 계산한다. 즉,   로 
탈무드는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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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고바빌로니아(2000-1600 BCE) 기하학은, 수사(Susa)에서 출토된 점토판에서 보듯이, 원주지름 값이 



 을 알고 있었음에도, 원주가 60, 지름이 20, 또는 원주가 360, 지름이 120 등으로 원을 표현한다. 이와 같

은 접근은 원에 내접하는 정다각형(5, 6, 7각형 등)의 넓이를 표준화하거나 원에 내접하는 정삼각형에 소위 
“피타고라스 정리”를 간편하게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히브리인들이 이집트에 거주할 때, 12왕조 아메넴하트 3세(1844-1797 BCE)와 힉소스 왕조에서는 지름
이 9 또는 10이 주어지고 둘레도 다루지만 주로 원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를 다룬다(Chace 1979). 그 이유는 
원기둥 곡물통의 부피를 구하거나 원형 모양의 토지 넓이를 구하는 실용적인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원에 대한 예루살렘적 표현은, 열왕기상에서 보듯이, “지름이 10, 원주가 30”이다. 따라서 예루살렘적 표현
은 수사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은 수사(Susa)적 표현은 기원후 3~5세기에도 존속하는데 우
리는 이를 탈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랍비들이 기원전 250년경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사용된 원에 대한 표현 

“원주지름의 값 


”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원에 대한 표현을 수사의 표현 방법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논의사항 

청동 대야의 두께를 고려할 수도 있다. 열왕기상 7장 26절에서 청동 대야의 두께를 알 수 있다. 즉, 두께로 
언급한 “한 손 폭”을 큐빗으로 설정해 보고 두께의 역할을 생각해 보자. 원주율이 3보다 정교한 근삿값을 갖
기 위해서는 바깥지름이 10이고 안쪽 내부 원주가 30이어야 한다. 

그림 9. 두께를 고려한 솔로몬의 청동 대야 

한편, 1큐빗은 대략 45.72cm이고 7장 26절에서 말한 한 손 폭만 한 길이를 0.2큐빗으로 가정하면 다음을 
얻는다.

   × 


 


  





90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따라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택한 ‘한 손 폭’의 길이 0.2큐빗은 수사(Susa)인이 정육각형에서 구한 원주율 



 과 일치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추론은 학문적 접근이라기보다는 단순히 3보다 정교한 원주율을 구하

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비록 다른 주장도 있지만, 수학사에서는 기원전 550년경의 원주율을 성경을 출처로 하
여   으로 사용한다.

 

그림 10. 레반트 지역 돌꽃병(촬영: 자자)

그림 10은 레반트에서 기원전 7세기~기원전 5세기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된 돌꽃병이다. 크기를 고려하면 
솔로몬 왕궁의 청동대야의 크기가 가능하다고 본다.

대각선의 길이 의 근삿값을 다루는 고바빌로니아 점토판 YBC 7289는 기원후 1~2세기에 알렉산드리아
에서도 정확히 그대로 사용되었지만, 탈무드에서는 단순한 근삿값 로 사용된다. 이는 기원전 250년경의 알

렉산드리아의 원주율 
 을 랍비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원주율 3을 사용한 것과 같이 랍비들은 정교한 근삿값 

을 알고 있었지만 단순한 근삿값(extent approximations)에 관심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랍비 수학은 부분적으로 탈무드 랍비들의 추상적인 수학적 추론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기 때문
에 기본 단계 이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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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랍-이스라엘 분쟁에서 대립하는 역사적 기억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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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중동발 난민 수용의 전환적 방법론 
– 공여국 내 난민 ODA 확대와 그 함의

Ⅰ. 서론

본고의 목적은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의 유형 중 하나인 ‘공여국 내 난
민(Refuges in donor cdountries) 지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국내적 맥락에서 적용 및 확대 가능성의 유무를 
판별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인도적 관점에서 난민 문제의 책임을 분담
해야 할 필요성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역시 해
결에 난망을 보임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난민 문제 해결에 대한 국제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 역시 예외일 수 없다. 특히 우리는 2018년 예멘 난민의 제주 입도,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
기여자 수용 등 최근 5년 동안 중동발 난민을 경험하고 있다.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질수록 앞으로 중동
을 포함한 여러 지역의 난민이 우리의 문을 두드릴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다.
역대 정부는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ODA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22년 임기가 
시작된 윤석열 정부 역시 마찬가지다. 윤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국정 운영 비전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전 지구적 도전과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ODA를 통해 선도적인 협력을 구축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
한 바 있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1). 특히 윤석열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평화, 인권, 자
유 등이 분쟁, 기후변화,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위기 상황에서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 하에 한국의 ODA 
기여에 대한 국제사회의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2).
한편 국내로 유입되는 난민 신청자의 수는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예외적인 기간을 제외하면 꾸준히 증가
하는 추세다. 특히 2022년에는 국내 난민 신청이 11,539건을 기록하여 2017년 9,942건을 능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난민인권센터, 검색: 2024.02.19.). 이를 토대로 볼 때 향후 국내 유입 난민의 수는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꾸어 생각하면 국내 유입 난민이 생산가능인구 감소, 지역소멸, 지방대학 붕괴, 국제사회에서의 책
임론 등 한국이 직면하고 있는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는 집단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ODA의 사업유형 중 하나인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의 국내적 함의를 살펴볼 필
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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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여국 내 난민 ODA

1. 개요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
회(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이하 DAC)는 ODA에 대해 개발도상국의 경제 및 사회 개발을 증진할 
목적으로 집행되는 공적거래와 양허적 성격(concessional)으로 구성되는 자금이라고 1969년에 정의했으며,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KOICA 오픈데이터 포털 a, 검색일: 2024.02.01.).

“첫째,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 또는 그 실시기관에 의해 개발도상국, 국제기구 또는 개발
NGO에 공여될 것.
둘째,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 및 복지증진에의 기여가 주목적일 것.
셋째, 차관일 경우, 양허적 재원이어야 하며 증여율(Grant Element)이 25% 이상이어야 할 것.
넷째, DAC 수원국 목록에 있는 국가 및 그 국가를 주요 수혜 대상으로 하는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할 것.”
(KOICA 오픈데이터 포털 a, 검색일: 2024.02.01.)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DAC는 ODA 효과 증진 및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해 다양한 형태로 집행되는 
ODA에 대해 통계 지침을 마련하여 ODA의 사업유형과 원조유형을 분류하고 있다. <표1>에서 보듯이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이라는 원조유형은 ‘기타 공여국 내 지출(Other in-donor expenditures)’에 포함되어 있다.

<표1> ODA 원조유형 및 사업유형
원조유형 사업유형

1
일반 예산지원

(General budget support)
예산지원

(Budget support)

2

국내/국제 NGO, PPP, 연구소 등에 대한 
비지정 기여

(Core support to NGOs, other private 
bodies, PPPs and research institute)

비지정 기여,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Core contribution and pooled programs and funds)

3
다자기구 비지정 기여

(Core contribution to multilateral institutions)

4
국제기구 (다자기구, INGO)의 특정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Contributions to specific-purpose programs and funds 

managed b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5
합동기금 지원

(Basket funds/pooled funding)

6
프로젝트 원조

(Project-type interventions)
프로젝트 원조

(Project-type interventions)

7 전문가 및 봉사단 파견
(Donor country personnel) 전문가 및 기타기술원조

(Experts and other technical assistance)
8

기타 기술원조
(Other technical assistance)

9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Scholarships/training in donor 

개도국 유학생 및 연수생 지원
(Scholarships and student costs in donor count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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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ODA는 수혜국의 경제개발에 기여하는 공여국의 지원으로 인식된다. 그런 점에서 ‘기타 공여국 
내 지출’ 항목의 존재는 다소 낯설 수 있다. 그러나 공여국으로의 난민 유입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한국전쟁에서 발생한 전쟁 포로 가운데 인도,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제3국으로 향한 인원도 일부 존재한다(허동운 2022, 검색일: 2024.02.10.). 아울러 1919년 중국 상하이에 수
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오늘날 기준으로 정치적 난민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처럼 공여국으로 유입된 난민
의 처우와 그 지원에 대한 문제는 꽤 오랜 기간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따라 DAC는 선진공
여국으로 유입된 난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ODA 차원에서 적용하기 위해 1988년에 가이드 라인을 처음 수
립했다(조영희, 김성규 2019, 17). 이후 DAC에서는 회원국이 자국 영토 내에 있는 난민 인구를 지원하는 데 
드는 비용을 ODA로 계상할 수 있도록 5가지 명확한 지침(five clarifications)을 2017년에 마련하기에 이른다
(OECD a, 검색일: 2024.02.18.). 이는 선진공여국이 국내 난민 지원 ODA를 과도하게 계상하여 전체 ODA 예
산을 부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표2> 공여국 난민 지원 비용에 대한 ODA 계상의 5가지 명확한 지침
항목 내용

1 공여국 비용의 ODA 계산 근거
난민 보호는 법적 의무이며, 난민에 대한 지원은

인도주의적 지원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음을 강조함

2 적격한 난민의 범주
그 범주는 국제법적 정의에 기초해야 하며, 이에는 망명 

신청자와 인정 난민도 포함됨

3 12개월 법칙
12개월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서는 국제 원조 자금 흐름의 

통계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을 재확인함

4 특정 비용 항목의 적격성
음식, 쉼터, 훈련 등 임시 생계비용은 적격하지만, 난민을 
공여국 경제에 통합하기 위한 비용은 적격하지 않음

5 비용을 평가하는 방법론 보수적인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함

(출처: OECD a, 검색일: 2024.02.18.)

country)

10
연수생 교육기관압 지원 간접비용
(Imputed student costs)

11 채무구제
(Debt relief)

채무구제
(Debt relief)

12
개발협력 수행과 관련된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s not included 
elsewhere)

행정비용
(Administrative costs not included elsewhere)

13 개발에 대한 인식확산
(Development awareness) 기타 공여국 내 지출

(Other in-donor expenditures)
14

공여국 내 난민 지원
(Refuges in donor countries)

(출처: KOICA 오픈데이터 포털 b, 검색일: 2024.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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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공여국 및 한국의 공여국 내 난민 ODA 현황

DAC 회원국, 이른바 선진공여국은 공여국 내 난민 ODA를 활용하여 자국 내 난민 문제를 해결하는 경향이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2010년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조영희, 김성규 2019, 25). 그리고 
선진공여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이 가속화됨에 따라 DAC에서는 2017년에 이르러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표2>에 상술되어 있듯이 난민 보호는 법적 의무이며, 난민에 대한 지원이 인도주의적 
지원의 한 형태로 간주될 수 있다는 첫 번째 지침에 기초하여 선진공여국이 자국 내 난민 지원 ODA를 더욱 
활발히 시행하는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선진공여국이 자국 내 난민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해 ODA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ODA의 
내수화’라는 비판이 가해지기도 한다. 난민보호협약 가입국이라면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 의무가 난민 보호인
데, 이를 위한 별도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고 ODA로 충당하고 만다는 것이다(최원근, 권재범 2023, 3-4). 하지
만 선진공여국의 이와 같은 움직임은 아랍의 봄 이후 일련의 내전으로 인한 중동발 난민, 정세 불안으로 인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발 난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우크라이나발 난민 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경향성은 단절되지 않고 지속되고 있다.
이에 대한 반론으로 선진공여국이 자국에 유입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ODA 예산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기존의 ODA 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연구도 있다. 간단히 말해, ODA의 성격이 변할 수밖에 
없는 맥락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다수의 선진국이 기존에 견지하던 ODA에 대한 관점은 난민 발생 국가의 역
량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난민이 발생하게 되는 원인, 이를테면 인권침해, 자연재해, 내전, 소수자 박해 등의 
요인을 최소화하고 해당 국가의 대응 역량을 기르는 것이 기존 ODA의 방향성이었다. 그러나 2010년 이후 대
규모 난민 발생은 기존의 방향성이 올바르지 않았다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에 따
라 새로운 ODA 정책 차원에서 자국으로 유입된 대규모 난민에 대해 ODA 예산을 활용하는 것이 충분히 정
당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Knoll et al. 2017, 80-83).
그러나 한국의 경우, 일본과 더불어 이러한 움직임에서 다소 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7년까지는 국
내에 유입된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ODA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다. DAC 자료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2018년
에 이르러서야 공여국 내 난민 지원을 위해 ODA 예산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표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그마저도 다른 주요 선진공여국과 비교하면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OECD b, 검색일: 2024. 02. 15.).

<표3> G7 및 한국의 공여국 내 난민 ODA 금액 추이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DAC 총합 11,568 10,602 9,350 12,840 31,758
미국 1,747 1,990 1,574 4,745 7,281
영국 552 698 867 1,447 4,842
캐나다 578 549 729 463 886
이탈리아 1,162 480 239 556 1,612
독일 4,157 3,365 2,814 2732 5,116
프랑스 847 1,331 1,287 1,156 1,683
일본 0.3 0.3 0.3 0.3 64
한국 1.8 1.5 1.4 0.5 11

(출처: OECD b, 검색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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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한국 정부의 ODA 방향 및 공여국 내 난민 ODA의 효용성

2008년 이후 역대 한국 정부는 당대의 글로벌 패러다임에 맞춰 ODA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에 옮겨 왔다. 
일례로 이명박 정부는 글로벌 개발협력 논의를 주도하여 한국이 이니셔티브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고, 
ODA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를 마련하였다. 뒤를 이은 박근혜 정부는 ODA의 통합성을 제
고하기 위해 노력하였는데, 이를 위해 과학‧기술 ODA, 녹색 ODA, 문화 ODA 등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를 
도모하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앞선 두 정부의 기조에 더해 ODA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기본법을 
개정하였으며, 글로벌 현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분야별 ODA 전략을 세밀히 추진하였
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1).
윤석열 정부는 앞선 세 정부의 ODA 정책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그간의 국제 및 국내 환경 변화를 고려하
여 생태계가 조성된 전략적이고 선진화된 ODA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1). 특히 세계에서 유일하게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그 지위가 전환된 경험을 살려 한국형 ODA 프로그램을 
시그니처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드러난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3). 이러한 목표
는 궁극적으로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한국의 모습이 실현되는 것에 있다(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 2022, 
4).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윤석열 정부의 주된 ODA 방향성 역시 <표1>에 제시된 ODA 사업유형 가운데 
‘비지정 기여, 공동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국제기구 특정 목적 프로그램 및 기금 지원’, ‘프로젝트 원조’ 등
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에 유입된 난민을 지원하는 ODA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는 지난 2013년 아시아 
국가 최초로 난민법을 전면 시행하여 인권 국가로서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한 것과 대비되는 행보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는 난민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것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난민 문제를 화두에 
올릴 경우 국정 운영에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다국적 시장 조사 기업인 입소스의 2023년 조사에 따르면, ‘전
쟁이나 박해로 나라는 떠나는 난민을 수용해야 한다’라는 질문에 한국인의 37%가 반대했는데 이는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다. 또한 ‘(기존) 난민의 체류는 괜찮으나, 더 이상의 수용은 안 된다’는 입장 
역시 54%로 조사 대상 29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집계되었다(입소스 2023, 검색일: 2024.02.15.). 특
히 탈레반의 재집권 이후 국제적으로 아프가니스탄 난민 문제가 불거졌을 때, 한국은 난민이라는 단어 대신 
특별기여자라는 단어로 400명이 채 안 되는 국내 입국 아프가니스탄인을 소개한 것도 이러한 맥락에 기인한
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의 ODA 기조에서 국내 정착 난민에 대한 ODA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지 않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공여국 내 난민 ODA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붕괴 위기의 지방대학에 대한 새로운 활용을 모색하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수 있다. 일본은 일본국제협력기구(Japan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이하 JICA)와 유엔난민기구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Refugees; 이하 UNHCR)가 협력하여 22세에서 39세 사이의 시리아 
난민 150명을 대상으로 대학원 석사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ODA 사업을 시행하여 2017년부터 3년간 유학생
을 선발한 바 있다. 선발된 이들은 미래에 시리아 재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학, 경영, 정치, 행정, 농업, 일
본학 등을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고, 생활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ODA 예산으로 지원받을 수 있었다.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우회하면서 DAC 가이드 라인을 준수하는 ODA 사업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조영희, 김성규 2019, 34-35). 이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던져주는데, 제주에 정착한 예멘 난민, 울산
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난민에 대해서도 JICA-UNHCR 협력 프로그램과 비슷한 사업을 적용하여 지원한다면 
지방대학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이다.
둘째, 저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보완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다. 난민은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외부적인 요
인으로 인한 압력으로 이주가 결정되기 때문에 기술 숙련도, 학력 등이 자발적인 이주민 집단에 비해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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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난민은 정착지의 부족한 저숙련 노동자의 부족을 보완 또는 완화하는 효과
가 클 수 있다(박복영 2018, 92). 따라서 난민이 고국의 상황이 호전되어 귀국하는 경우 고국 재건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배울 수 있는 일종의 기술 연수 프로그램을 ODA로 마련한다면, 일시적으로나마 저숙련 노동
자의 부족을 보완하는 효과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Ⅳ. 결론

본고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에 따른 난민 문제가 불거지는 가운데 ‘공여국 내 난민 지
원’이 국내적 맥락에서 효용성을 가질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2008년 이후 역대 한국 정부는 정치적 지향과는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글로벌 책무에 걸맞은 ODA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흐름은 현 정부에도 이어져 글
로벌 중추국가로서의 한국이라는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 ODA 전략을 수립하여 전개하고 있다. 이러한 연유로 
해외 난민은 물론 국내 유입 난민에 대한 한국의 지원은 제외할 수 없는 과제이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난민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며, 현 정부 역시 해외 수원국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ODA에 집중할 것으로 
보여 국내 난민에 대한 ODA는 다소 그 규모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공여국 내 난민 ODA는 선진공여국으로 난민이 대거 유입되는 상황으로 인해 해마다 그 비중이 증
가하고 있다. 한국 역시 2018년 이후로는 적은 비중이나마 공여국 내 난민 ODA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비록 
해당 예산은 ‘임시적’인 지원에만 국한하여 계상되어야 한다는 한계가 있으나, 일본의 선례를 보았을 때 그 효
용성을 담보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지원책임이 틀림없다.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우회할 수 있을뿐더러 
지방대학 활용 모색, 저숙련 노동자 부족 보완 등의 효과를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여
국 내 난민 ODA는 지금보다 더욱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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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1분과.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151



152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1분과.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153



154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1분과.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155



156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1분과.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157



158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1분과. 이경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  ●  159





제2부 2분과: 언어·문학 분과
언어와 문학, 교육에 나타난 

이-팔 분쟁에 대한 인식 차이와 대안 모색

[ 좌장 ]
최진영 (한국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 -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 저항문학 속 팔레스타인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 이스라엘 문학 속 상호 이미지 설정 방식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2부 2분과.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  163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튀르키예의 시리아 난민 대상 교육 - 언어 교육을 중심으로



164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2분과.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  165



166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2분과.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  167



168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2분과. 이양희 (한국외국어대학교)  ●  169





2부 2분과.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  171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이란 저항문학 속 팔레스타인



172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2분과.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  173



174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2분과.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  175



176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2분과. 홍인자 (한국외국어대학교)  ●  177





2부 2분과.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  179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아랍, 이스라엘 문학 속 상호 이미지 설정 방식



180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2분과.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  181



182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2분과.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  183



184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2부 2분과. 백혜원 (한국외국어대학교)  ●  185



186  ●  2024 한국중동학회 춘계 공동 학술대회


